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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MOU체결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경북 의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82ha 규모

의 한지형마늘 재배단지에 지능형 스마트 관수시스템, 스마트 농기계 등 스마트 시설·장비를 5G

통신망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단지를 사곡면 오상뜰 일대에 조성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총

245억원(국비 167억, 지방비 78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성군이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농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의성마늘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

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관수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의성마늘 경쟁력 강화와 노지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의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노지 스마트농업을 위한 관수기반조성에 필요

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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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에서 첨단 기술을 적

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여 국내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지 스마트

농업의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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